
턱 없는 서울, 턱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학생인 저희들은 같은 과에 휠체어를 탄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가질 때 식당이나 술

집을 예약해 놓고도 막상 장소에 도착했을 때 휠체어가 출입 불가능한 곳이라서 그때서야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가게가 휠체어가 출입 가능한 곳인지 알기 어려웠

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희는 지역의 상점들에 대해 휠체어 출입 여부를 지도의 

형식으로 만들어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서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는 크게 3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지정된 지역의 상점들에 대해 장애인이 도움 없이도 출입 가능한지, 도움이 있다면 출입 가

능한지, 출입이 전혀 불가능한지에 대해 아카이빙 합니다. 저희는 우선 모임을 많이 갖게 되는 번

화가 중심으로 (강북의 홍대역 일대, 강남의 강남역 일대)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아카이빙한 자료를 바탕으로 웹페이지나 어플을 제작합니다. 상점 카테고리별로 나눠볼 

수도 있고, 검색 기능도 갖춰 검색하는 데에 편리함을 더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배리어프리 건물들을 늘려 나갑니다. 건물 

1층의 턱이 높아 1층 상점 이용이 어렵거나, 혹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1층의 턱 때문

에 휠체어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는 건물에 대해 나무 경사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경사대 하나

만으로도 휠체어가 출입 가능한 건물로 바뀔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원자재 값도 

크게 들지 않고 만드는 데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들이 도움 없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아카이빙하여 웹페이지나 어플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모임 등에 필요한 장소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나무 경사대 등을 이용

하여 장애인들의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시작으로 배리어프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추후 새로이 지어지는 건물들이 배리어프리 건물이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첨부한 파일은 신촌의 문화예술 웹진 ‘잔치’에서 만든 신촌 일대의 배리어프리 지도입니다. 신촌

의 상점들을 대상으로 휠체어 출입 가능 유무를 아카이빙하여 지도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

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러한 활동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오프라인 지도뿐만 

아니라 온라인 지도와 어플로까지 확대해보고 싶습니다.   


